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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규모! 전천후 대형방제선 취항
-‘엔담호’4m 파도에도 해양오염 방제 이상무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대형 유류오염 사고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킬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의 취항식을 7월 20일(수) 전남 여수에서 개최

한다고 밝혔다. 엔담호는 ‘사방을 둘러쌓은 담’을 의미하는 순우리말로서

해양 유류오염 사고 시 담을 치듯 철저하게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엔담호의 취항은 지난 2007년 연말에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에서부터

출발한다. 허베이스피리트호로부터 원유 약 1만톤이 유출되는 대형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초기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해상 방제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계기로 악천후 속에서도 유류오염 사고 대응에

한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방제선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7년에 5천톤급 규모의 대형방제선 건조계획을 확정

하였으며, 2019년 11월 선박 건조를 시작한 이래 31개월의 건조기간을 거쳐

2022년 7월 취항식을 가지는데 이르렀다.

엔담호는 대형 유류오염 사고로부터 바다를 보호하면서 다양한 선박 사고

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목적에 맞춰 국내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선박으로 건조되었다.

기존 방제선(500톤급 미만)의 10배 이상 규모인 5천톤급으로 건조되어 풍랑

주의보/경보 시에도 출동하여 작업이 가능하다. 5천톤 규모의 자체 저장능력을

이용하여 유류 저장용 부선의 지원이 없더라도 독자적으로 현장 투입이

가능하며, 선박 자체에 유출유 확산 예측 시스템을 탑재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아울러, 2종의 기계화된 유류 회수 전용장치*와 별도의 유류 회수기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작업능력도 기존 방제선의 시간당

20~150kl에서 시간당 560kl 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렸다.

   * 스위핑 암(Sweeping Arm) : 선박 측면에 15m의 구조물이 팔처럼 설치되어 선박 

진행시 유류 회수

   * 빌트 인 스위핑(Built-in Sweeping) : 해면 기름을 회전 벨트로 흡수하여 회수

이와 함께, 최대 30m까지 수중 작업이 가능한 준설장비와 해상 부유물

제거가 가능한 크레인(최대 5톤), 120m 거리의 타선 소화설비 등 다양한

안전설비를 갖추고 있어 선박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은 “대형방제선인 엔담호를 중심으로 국가의

해양오염 방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해양사고 현장에서 해양환경과 국민

안전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국가의 방제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 고  엔담호 현황 및 주요 기능

□ 개요

ㅇ (건조 배경) 악천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대응력을
확보하여 해양환경 피해 최소화

    * 풍랑주의보 상황에도 신속한 방제 가능 (기존 150㎘/hr 회수 수준 → 565㎘)

ㅇ (사업내용) 총 사업비 745억원, 설계(18.8~19.7), 건조(19.8~22.5), 국비
100%, 해양환경공단, 5천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1척

□ 주요기능

ㅇ 유류 회수 등 방제 시스템
- 스위핑 암(선박 측면 15m의 팔처럼 생긴 구조물, 선박 진행시 유류 회수)

- 빌트 인 스위핑(해면 기름을 회전 벨트로 흡수하여 저장)
    * 회수유 적재량: 5,195㎥ (전용탱크: 1,000㎥, 준설토창: 4,195㎥) 

- 오일펜스 : 자동팽창식 C형 300m × 2조
ㅇ 기타

- (준설) 자항식 호퍼 : 준설선과 토사 적재선 구분없이 준설과 적재를
동시 추진, 자력으로 투기지역으로 이동함으로써 효율성 높음

    * 최대 준설 깊이 약 30m, 준설 흡입 관경 약 900mm

- 항해 장애물 수거 크레인 1기(작업 반경 20m, 인양하중 약 5톤)
- 사고 선박 비상 예인 기능(약 5,000톤급 타선 예인)

- 타선 소화설비(최대 소화 거리 120m, 시간당 2,400톤 방사)

< 선박 제원 >
  ㅇ 총톤수, 길이×폭×깊이 : 5,566톤, 104m × 20.6m × 8.3m
  ㅇ 항해구역 : 근해, 최대속력 : 13노트(knot)
  ㅇ 승선인원 : 총 31명(승조원 22명, 기타 8명)
  ㅇ 항속거리 : 8,000NM, 항해일수 : 약 20일
  ㅇ 탱크용량 : 총 5,100㎥, (방제전용) 약 1,000㎥, (준설겸용) 4,100㎥

* 주기관 : 현대힘쎈(4,000kW × 720 RPM, 2기) / 추진기 : 콩스버그(2,400kW 전방향추진기, 2기)


